
[1] 중대한 잘못으로 성당과 식당에서 파문당한 사람들은, 성당에서 하느님의 일

이 끝나는 시간에 성당 문 앞에 엎드려 아무 말 없이, [2] 다만 머리를 땅바닥에 

대고 성당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발아래 엎드려 있을 것이며, [3] 아빠스가 충분하

다고 판단할 때까지 이것을 계속할 것이다.

[4] 그 다음 그는 아빠스로부터 명령을 받고 와서는 자기를 위해 기도해 주도록 

아빠스 자신과 그리고 모든 이들의 발아래 엎드릴 것이다. [5] 그때 만일 아빠스

의 명령이 있으면 공동 기도석이나 혹은 아빠스가 지정한 자리에 들어갈 것이나, 

[6] 성당에서 시편이나 독서나 다른 것을 선창하기 위해서는 아빠스의 명령이 또

다시 있어야 한다. [7] 그리고 모든 시간경들에 있어 하느님의 일이 끝날 때에 서 

있던 자리에서 땅에 엎드릴 것이다. [8] 아빠스가 이 보속 (행위)를 그치라고 다시 

그에게 명령할 때까지 그렇게 보속할 것이다.

[9] 그러나 가벼운 잘못으로 식탁에서만 파문당한 사람들은 아빠스의 명령이 있을 

때까지 성당에서 보속할 것이다. [10] (아빠스가) 강복하고 “충분하다”고 말할 때까

지 이것을 계속할 것이다.


